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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장 마련
- 제3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0월 30일(수) 

14시 서울 동대문 라마다호텔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

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을 개최하였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포럼의 1부에서는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고독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전남대학교 황정하 

교수, 전남사회서비스원 허숙민 연구위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심정원 관장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란 지역사회의 고독사 위험 의심가구를 발견·신고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안부 확인 및 필요 서비스 안내·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간 인적

안전망을 말한다. 지자체 사례 발표는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대구시 ‘즐거운 

생활 지원단’, 강원도 춘천시의 ‘우리마을이웃돌보미’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과 협력하며 소통의 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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